
원칙들과 기준들과 지침들을 담은 소중한 자산으로 제

시됩니다. 이 ‘원리’로는 모든 인간의 존엄 증진, 가난하

고 힘없는 이들과의 연대, 공동선 추구, 피조물 보호가 

있습니다. 

버리는 문화가 지배하는 시기에 국내적으로 또 국가 

간에 더욱 심화되어 가는 불평등에 맞서, 저는 앞서 언급

한 원칙들을 모든 이가 나침반으로 삼아 돌봄의 문화에 

대한 예언자와 증인이 되어 사회적 불평등의 극복을 위

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. 

사회적 원칙들의 나침반은 돌봄의 문화를 촉진하는 데

에 필요합니다. 이 나침반은 국가 간 관계의 나아갈 방향

도 제시해 줍니다. 분쟁의 원인은 많지만 그 결과는 언제

나 동일합니다. 바로 파괴와 인도주의적 위기입니다. 참

으로 막대한 자원이 무기, 특히 핵무기에 소비되고 있습

니다. “무기와 다른 군비에 투자할 돈으로 결정적인 기아 

퇴치와 최빈국 발전 지원을 위한 ‘세계 기금’을 설립”하기

로 한다면 이 얼마나 용감한 결정이겠습니까!

돌봄의 문화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이 필요합

니다. 이를 위하여, 사회적 원칙들의 나침반은 상호 연

관된 다양한 맥락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. 가

정과 학교, 사회 커뮤니케이션 주체, 종교와 종교 지도

자들, 국제기구들과 정부 기관들과 비정부 기구들이 모

든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, 상호 존중의 가치들을 전수하

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.

돌봄의 문화는 평화 건설을 위한 특권적인 길입니다. 

위기의 폭풍우에 흔들리는 인류의 배가 힘겹게 나아가

고 있는 이 시기에, 인간 존엄을 배의 키로, 사회적 기본 

원칙들을 ‘나침반’으로 삼으면, 우리는 안전한 공동 항로

로 항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. 사랑과 평화, 형제애와 연

대, 상호 지원과 환대의 새로운 전망을 향하여 전진할 수 

있도록 다 함께 협력합시다. “서로를 받아들이고 돌보는 

형제자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형성”을 위하여 날마다 

구체적으로 노력해 나갑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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